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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활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코참 인턴

십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다. 코참을 통해 이번 여름 포스코 아메리카에서 인턴십을 

시작하고 너무나 값진 경험을 했다. 포스코 아메리카는 포스코의 미주 해외법인으로 미

주지역의 철강사업 활동을 총괄하고 글로벌 공급망 관리 및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. 감사

하게도 포스코 아메리카에 있는 동안 HR팀과 기획투자팀 두 부서에서 인턴 경험을 할 

수 있었다.  

 

HR 팀에서는 전반적인 회사의 운영 흐름을 배울 수 있었다. 인사 관리, 기획, 총무 등 원

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해 각종 물품, 시스템, 사업 등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생각

했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. 작은 업무부터 시작하여 

개인 프로젝트까지 맡게 되면서 사업이 어떻게 기획되고 처리되는지, 또 적용되어지기까

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. 내가 맡은 프로젝트는 현재 포스

코 아메리카 홈페이지에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업데이트하고 현재 인력난을 고려해 보다 

간편하고 빠르게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서 간소화하는 작업을 하였다. 처음에

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꾸준히 개선해야할 부분과 잘한 부분의 대해 피드백을 

받아 꼼꼼히 정리했다.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발전시키면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지

을 수 있었다.  

 

기획투자팀에서는 내 전공인 MIS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었다. 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

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진 

것 같다. 주 업무는 시장조사와 데이터 정리였는데, 데이터와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

서 수많은 정보들 중에 효과적으로 필요한 정보만을 캐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흥미롭게 

다가왔다. 또한, 새로운 정보에 계속 노출되어지면서 여러 분야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분

석하는 일이 재미있게 느껴졌다.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봐주시

고 세세한 팁들도 많이 알려주셔서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. 업무의 특성상 혼자 

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부서분들의 합을 보면서 팀워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

하고 일의 완성도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.  

 



포스코 아메리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적용하고 또 더 효율적이게 변형

해 사용하는 모습들을 직관할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. 종종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가 가

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무에서 경험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었고, 내가 

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공부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내 미래

에 대한 방향성을 더 뚜렷이 찾은 것 같다. 이번 인턴십은 나에게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

기 위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내가 하고싶은 일에 대해 확신과 열정이 생겼다.   

 


